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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휴대폰 집단상가 찾아 
변경제도 이행 점검

- 지원금 등 계약 내용 이용자 고지 및 계약서 명시사항 등 이행 여부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

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

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

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8월까지 시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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